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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 교통사고 사망 및 부상자는 355,021명에 달한다. (통계청, 교통사고 현황, 2015)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경제적・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법률지원 서비스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GS칼텍스는 이를 위해 법률지원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 교통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지원 사업비를 출연하기로 했다.
▶ GS칼텍스, 피해자 법률지원 사업비 3억 원 출연
GS칼텍스(대표이사 허진수 회장)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 헌) 및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오영태)과 7일 김천시 법률구조공단 본부에서 저소득층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법률복지 증진을 위한 3자간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GS칼텍스는 저소득층 교통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지원사업비로 매년 1억 원씩 총 3억 원을 출연한다. 법률구조공단은 GS칼텍스 출연금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소송지원을 제공하고, 교통안전공단은 법률지원이 필요한 피해자를 법률구조공단에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저소득층 교통사고 피해자 법률지원 대상 및 지원 절차
GS칼텍스의 법률지원사업비로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기준 중위소득’(참조1) 80% 이하의 저소득층이 교통사고 피해를 입어 소송이 필요할 경우, 절차에 따라 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법률상담은 물론 무료로 소송대리 등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참조1) 기준 중위소득 :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 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표 상담전화(국번없이 132)로 연락하거나, 전국 18개 지부 및 41개 출장소 등을 통해 법률지원 관련 상담을 진행하여 심사결과 대상자로 선정되면, 절차에 따라 법률구조를 진행하게 된다.
▶ 전국 GS칼텍스 주유소・충전소 통해 법률지원 홍보
GS칼텍스는 이번 사업이 널리 알려져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이 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자체 제작한 홍보물 200만 개를 GS칼텍스 주유소・충전소 이용 고객과 법률구조공단 내방객에게 무상 제공한다.
▶ 기업과 공공기관 간 모범적인 협업의 의미
교통안전공단과 법률구조공단은 모두 김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으로서, 이번 협약의 특징은 법률보호 소외계층의 법률복지를 위한 기업과 공공기관 간의 협업 형태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GS칼텍스, 법률구조공단, 교통안전공단의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교통사고 피해자의 법률문제와 관련하여 법률구조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이번 협약이 기업의 법률구조기금 출연 및 공공기관 간의 상호 협력에 관한 모범례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법률지원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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